
L -페닐알라닌 특허 획득
미원, 생산성 2배 향상 …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

미원(대표 유영학)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L -페닐알라닌 제조방법에 관한 신기술」특허를 획득했

다. 

미원이 획득한 L -페닐알라닌 제조기술은 E -콜라균주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L -페닐알라닌 제조기술의 특허는 미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발효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 기존의 제조방법에 비해 생산성을 2배이상 향상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만에 특허를 획득한 L -페닐알라닌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식품첨가물, 의약

품, 암이나 에이즈 치료약품, 아미노산주사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첨단물질이며, 특히 미원이

생산하고 있는 기능성 저칼로리 감미료인 아스파탐의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어 아스파탐과 함께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약품원료 및 아스파탐의 주원료로 공급되고 있는 L -페닐알라닌의 수요는 총 1만2 0 0 0톤으로 미원을

비롯, 미국의 뉴트라스위트, 일본의 아지노모도·교와, 유럽의 홀랜드 스위트 등 1 0여국에서 생산되

는 첨단물질이다. 

미원은 9 1년부터 아스파탐과 L -페닐알라닌을 생산하여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2 0여개국에 수출

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획득을 계기로 세계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미원은 원료물질 상태인 L -페닐알라닌을 9 3년 1 0 0톤 수출했으며 9 4년에는 1 8 0톤이상 수출할 계획이

다. 

<화학저널 1 9 9 4 / 6 / 2 7 >


